
발랄한 전복
<최초의 만찬> 2019.7.5.-10.13, 이응노의 집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이번 정정엽의 <최초의 만찬>은 제4회 고암미술상(2018) 수상기념 전시로, 지난 30여년 작가
가 맞섰던 작업 현장,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의 삶과 작업 변천사까지, 정정엽 작가를 전체적
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전시는 크게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전시 타이틀
인 최초의 만찬 시리즈, 두 번째는 기작을 중심으로 한 곡식과 나물, 곤충 등 작은 미물 시리
즈,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작업이다. 
<최초의 만찬>은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 제작된 신작 시리즈로, 출품된 작품 모두를 아우르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 작업은 제목에서 그리고 구성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주디 시카고의 <디너파티>가 떠올려지지만, 참 많이 다르다. 
작가는 곡물 시리즈, 나물 시리즈에서 형식적 평면성을 보여준다면 이번 작업에서는 주제의 
평면성으로 변주하고 있다. 일견 이번 전시의 메인 작업이라 생각되는 <최초의 만찬2>는 전시
장 중심에서 비껴있다. 또한 부분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전체성을 지닌 이 작품의 사이즈는 
각각의 부분 작품보다 훨씬 작다. 전체보다 큰 부분들을 더 이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작가는 부분과 전체의 위계를 여러 차원에서 전복시킴으로써, 부분은 부속된 것이 아니라 우
리가 주목해야할 지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 부분들에 작가가 만찬에 초대한 인물들이 있다. 작가는 그들 하나하나를 호명하듯 작품 하
나하나에 불러들였다. 그가 초대한 자들 중에는 우리도 알 수 있는 한일 미투 운동의 상징인 
서지현 검사와 이토 시오리가 있고 나혜석과 일본 위안부 소녀상, 게릴라 걸즈 같이 알 수 있
는 인물도 있지만, 김혜순 시인이나 작가 주변의 지인들은 알기 쉽지 않다. 더욱이 작가가 태
국에서 만난 태국의 노점 식당 아주머니를 우리가 어찌 알아보겠는가, 하지만 한 자리에 모인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여성으로 살아온 삶을 위로하고 연대하는 식탁이기에, 최초의 만찬에 
초대받은 자가 위대한 위인이 아니어도 좋다. 그리고 그들 모두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치
열하게 살아온 위인이다. 최초의 만찬 자리에는 없지만, 초대받은 자들의 벽면 한 모퉁이에는 
나물을 한 가득 품은 <어머니의 봄>이 자리한다. 보이지 않지만, 최초의 만찬은 분명 어머니
의 나물로 풍성하게 차려진 것이리라. 그렇기에 최초의 만찬은 누군가의 소외된 노동이 아닌 
스스로 차려내고 서로 대접하는 소박하지만 삶의 희망과 웃음이 가득한 식탁이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그동안 작업해온 것들이 전체 속에 어디에서 빛나고 있는지 말한다. 그
가 그려온 팥과 콩, 곡식들은 그 자체가 열매이면서 동시에 태초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
이다. 그는 그 곡식에서 최초의 우주를 본다. 붉은 팥들이 팟팟팟 터지고 검은 콩이 콩콩콩 
터져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펼쳐진다. 작은 미물이 한 순간 아주 거대한 우주로 팽창한 
것처럼 말이다. 당귀, 달래, 냉이, 밭두릅, 고들빼기 같은 나물은 최초의 행성처럼 싱그러운 
생의 에너지 가득 뿜어내며 우주에 떠있다. 마을의 나방, 곤충들도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생명들이다. 또한 부엌 개수대 안에 싹이 난 감자에는 생과 사의 에너지가 교차한다. 죽음을 
뚫고 자라는 생의 에너지, 그것이 생명의 강인함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35년 노동 현장, 작업 현장, 삶의 현장을 기록한 것들을 보여준다. 그
는 기록벽과 자료에 애착이 많은 사람이다. 정정엽과 공집합 되는 주제가 아카이빙 되는 전시
에는 그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과 자료들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그가 맘먹고 하는 자
신의 아카이브이다. 그는 위트 있게 자신의 삶과 작업의 변천사를 보여 주는데 그것은 한국에
서 여성 작가로서 치열하게 살아온 기록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여성미술의 변천사, 현장미술



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뒤집혀 제자리를 잡듯, 기존의 위계를 뒤집는 힘없는 자들의 발랄한 전
복, 싱싱한 미물들의 저항에서 최초의 에너지를 보았다. 살림하듯 매일매일 묵묵히 쓸고 닦아
온 자들이 뒤집는 에너지와 내공은 단단하다. 아주 작은 미물에서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졌듯, 
작고 사소한 것, 눈길 닿지 않는 것들이 온 힘으로 뒤집어내는 통쾌함이 있다, 또한 그들의 
우정과 연대는 아주 적은 가능성이라도 끝내 현실화해내는 힘이 있음을 보여준 전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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